
【우리 시의 향713】 

머뭇거렴과 망설임이 갖는 
소월 시의 아름다움， 가는 길 

검현자 
이화여자대학교 국뭄과 교수， 문학평론가 

L 삶의 모순생과 사항의 양면생 

삶은 해명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충동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고， 슬픔과 기뽕， 

만남과 혜어짐， 사랑과 증요 삶과 죽음 등의 이원적이고 대립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은 뿌리가 한데 영겨 있으면서도 다른 개체로 자라나는 상사목처럼 

뒤영쳐서 우리를 지주 그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게 하며 갈등하게 만든다. 이 

러한 이율배반성과 모순성이 삶의 진실 한켠을 이룬다고 할 때 시인의 통찰 

력은 그것을 포용해 내어 시의 진실로 구축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발견이자 경이이며 창조행위이다. 과학자가 사물의 논리와 법칙으로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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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교 철학자가 관념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면 시인은 사물의 논리와 관 

념에 독특한 정서적 융화를 꾀한다. 이는 모든 이질적인 것， 대립되는 것들 

을 시인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과 삶， 멈춤과 방황，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서정적 자아는 김소월의 시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실로 소월의 시는 삶의 

모순성， 사랑의 양면성 속에서의 갈등이 섬세하게 아로새겨진 심리적 풍경 

이라할수있다 

그립다 

말올할까 

하니그리워 

그냥갈까 

그래도 

가는길 

다시 더 한 번 ..... . 

저 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西山에는해 진다고 

지저컵니다. 

압江물，뒷江물. 

흐르는물은 

김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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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시 〈가는 길〉의 형식을 살펴보자. 이 시는 형태적으로 4연 12행으로 7.5 

조(3음보)의 전통적 운융을 채태하면서 그 변주 또한 보여 주고 었다. 쉽표 

와 절제된 종결어미， 주체의 생략， 말 줄임표 등의 과감한 생략법은 시 해석 

의 다양성을 넓혁 주며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시의 음감을 높여준다" 1 

.2연이 생략과 압축， 뒤이어 올 말을 삼키는 구문상의 열려짐으로 많은 여 

운을 남기면서 멈춤과 방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 정서를 보여 준 

다면.3.4연은 '-1:1니다’， ·디다려’ 등의 객관화된 어법을 사용해서 자연현상 

의 서술에 주력하면서 ‘까마귀의 울음’， ‘물의 흐름’에 시인의 감정을 투영시 

키고 있다. 좀더 세분화시켜 음보 단위로 살펴보면 전반부 1.2음보와 후반 

부 3음보 마디가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화자의 감정은 ‘하니 그리워’， ‘다시 

더 한 번’이라는 후반부 마디에 더욱 기울어져서 둘 사이에 긴장감과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립은 김소월 시를 해독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시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 시는 표면적 의미에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날 것인개 아니면 그립다고 말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무를 것인7t. 이렇듯 정착과 방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도 자연의 잭관척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결국 시의 까1앉몽는 그리옴이 

라는 개인의 감정적 요소에서 삶의 시간성이라는 좀더 넓은 의미 맥락으로 

확대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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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의미 구조는 1연에서 ‘말을 할까’하는 행동에의 결의가 2연에서 

‘그냥 갈까라는 행동을 막는 멈춤에 의해 대립된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행동과 멈춤 사이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화자 

의 상황은 3연의 까마귀와 서산으로 지는 해에 의한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 

되어 결단을 재촉당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4연의 장물의 흐름에 의하여 의 

미가 확장된다. 연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시 전체의 움직임은 화자 

의 행동과 행동의 멈춤 사이에서의 망설임이다. 팽팽히 이항 대립을 이루는 

두 운동 구조 사이에서의 망설임은 김소월의 내면적 심리의 갈등을 표현하 

는 운동의 특징이자 그 반대모순이 갖는 독특한 시적 아름다옴의 기초를 이 

루고 있다. 그리웅의 서정에 빠져 있는 화자와 실제 인식의 세계 사이의 이 

러한 갈등은 검소월의 시 전체를 통해 일관되어 었다. 그리하여 이 시에서는 

물처럼 흐르고자 하는 의지와 멈춤의 충동에 서 있는 화자의 심리적 풍경을 

보여 주기 위하여 대응적인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말을 할까/그냥갈까 

@ 山까마귀/들까마귀 

@압江물/뒷江물 

@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은 주체자의 행위의 이항 대립，@는 대상이 되는 까마귀가 있는 장소의 

이항 대립，@은 강물의 위치와 이항 대립으로， 그리고 @는 장물의 흐름이 

‘오다/가다’라는 서술어의 이항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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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임을 멈추게 하는 반대의 이미지에 의해 긴장을 형성한다 

특히 이 시에서 중심이 되는 옴직임은 ‘가다’라는 서술어에 집중되고 있다.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그냥 갈까’， ‘어서 따라가자고’의 직접적 

인 서술이나 산과 들에서 날아 다니는 까마귀의 움직임. 차차 서쪽을 향하여 

가는 해의 움직임은 ·가다’의 상황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 강물 

과 뒷 강물이 어디로인가 흘러감으로써 ‘가다’라는 서술어는 이 시 전체를 

꿰뚫는 공통분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는 길에 서 있는 화자를 중심으 

로 이 시에 등장하는 길과 까마귀와 지는 해와 강물 등은 흐름을 향하여 진 

행되고 있다. 시 〈가는 길〉의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연(1-3행) 2연(4-6행) 3연(7-9행) 4연(10-13행) 

風j톨 화자의 내연 풍경 1 화자의 내면풍경 2 산，들 江물 

意짧 그리옴 잊음 시간의홈告 행동의 권유 

行훌 행동 머뭇거림 (해가) 짐 (강물의 흐름) 

& 사인 의식의 지향갱， 흐르는 풀 이마지 

김소월 시의 상상력 가운데 흐름을 꿀어 오는 물의 요소는 핵심을 이루는 

이미지로서， 물과 관련된 뱃물， 강물， 바다， 호수， 안개， 눈(훌)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강물， 흐르는 물， 따라. 흘러도 연달아 흐 

륨디다려 등 물에 관련되는 낱말 뿔만 아니라， 그립다， 말을 할ηh 그리워， 

길， 그래도， 갈까 들 등의 유음， 비음， 모음으혹 구성된 단어들이 압도적이어 

서 이 시에서 물이 훌러가는 부드러운 음향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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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바슐라르는 물의 속성 중 유동성을 그 첫번째로 들고 있는데 물은 ‘가는 

길’의 풍경 중에서 이 시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이루고 있다.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3개의 음소 모두 물[m. u. 1]의 유성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흐르 

는 느낌인 데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물은 

이 시의 흐르는 느낌을 강조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의식의 지향성이 가는 길에 집중되어 있을 때， 흐름의 그 

원초척 직관에 의해 결국 그의 창조적 체험의 지향과 구조의 일관된 맥락은 

강물의 이미지， 즉 흐름의 연속척 상상력에 의해 시적 통일성을 갖고서 탄생 

되는 째다. 이것이 바로 김소월 그 -^l신을 표명하고자 하는 구체척이며 직 

관적인 심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의 유동성은 다음 

단계에서 3연의 ‘저 山에도 까마귀， 들에 η까}귀/ 西山에는 해 진다고j 지처 

컵니다’의 시간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쪽도 저쪽도 가 보지 못하고 망셜 

이기만 하다가 흘러가 버리는 수많은 시간틀， 일몰에 우짖는 까빼는 우리 

에게 시간의 유한함을 경고한다. 즉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 

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다. 

서핸l 지는 해는 흐르는 물과 잘 일치되어 전형적인 시간성을 표상하고 

있다.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각， 그것은 낮과 밤의 중간에 있는 시간이며， 죽음 

과 삶， 노동과 휴식이 엇갈리는 경계선의 시간이다. 그것은 위안과 동시에 

갚은 공백의 단애감을 제시한다. 시간의 전진을 표상하여 주는 부사는 ‘다 

시’， ‘어서’， ‘연달아 등으로 물의 흐름올 한결같이 시간 내지 세월의 개념으 

로 표상하고 었다. 사랍은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물 속에 서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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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물은 훌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도 그러하다. 어제와 오늘， 사랍 

들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 결코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의 물의 흐름은 시간 및 세월에 대한 개념의 한 상 

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연의 마지막 행 ‘훌러도 연달아 흐륨디다려.는 

이 시의 전 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종결어미 ‘흐릅디다려’의 ‘려’는 자 

신의 의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화자의 발언된 내용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객관화된 빼言의 태도로서， 여태껏 강물의 영상과 겹쳐지던 자신을 강 

물이라는 대상과 분리시키고 있다. ‘흐륨디다려’는 남에게 판단을 전가시키 

는 듯한 종지어법으로 그의 시적 세계관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 

는 결국 물과 같이 흐르지 못하고 즉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리움에 정착하지 

도 못하며， 그립다고 말을 하는 행위와 그냥 가 버림의 대조적 행위， 즉 흐름 

과 멈춤의 이항 대립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 흐름과 멈춤의 연속 

으로 몰나 버리는 끝 연의 맺음 방식은 가는 곳이나 의지의 지향성이 애매 

함올 나타내고 었다.하니’， ‘그래도’， ‘다시’， ‘어서’ 동의 부사는 그러한 두 행 

위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고뇌하는 화자의 갈둥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물 

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살며볼 때 그것은 7행의 까마귀.8행의 

지는 해와 함께 불길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물은 항상 흐르며 물은 항상 떨어지며， 그리고 항상 수형적인 죽음으로 

묻난다”는 바슐라르의 말은 흐름과 멈춤， 죽음과 삶올 동시에 바라보는 이 

시의 해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훌러가 버려 불집을 수 없는 시간과 

삶， 아울러 인간의 의지로서는 더 이상 넘어얼 수 없는 한계의식이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흐르는 물은 영원성과불변성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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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연의 ‘말을 할까와 둘째 연의 ‘그냥 갈까’의 대립은 공간적 이동감과 함 

께 극적인 대조의 효과를 보여 준다. 가그I자 하는 의지와 머무름， 즉 흐름과 

멈춤 사이의 상충은 ‘산의 가마귀/ 들에 가마귀’， ‘압 강물/ 뒷 강물’의 대립 

된 이미지로 동시에 뒷받침되어 있다. 다시 훨맨 두 행위 사이의 머뭇거림 

인 것이다. 그 망설임 사이에서 강물은 같이 흐르자고 권유하고 화자는 다시 

한 번 더 멈추는데， 까마귀들은 시간이 없음을 재촉한다. 

3 양면생 샤01의 망젤임이 갖는 독특한 시적 아름다용 

생의 머뭇거림， 살아가는 도중에 무수하게 와 닿는 선태의 질문， 즉 가고 

자 하는 마음과 머물고자 동F는 마음， 방황과 정착에 대한 두 명제는 사랍을 

영원히 머뭇거리게 하는 두 과제인바 그 추구하는 것이 사랍이든 진실이든 

간에 행동 이전의 머뭇거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에 나타 

난 김소월의 전체로서 파악된 대상의 이미지는 흐름과 멈춤 사이의 머뭇거 

림， 해가 지려는 순간의 애매한 시간의식， 강물과 지는 해의 우주 공간에서 

의 변화와 불변， 순간과 영원의 통시적 존재로서의 흐름에 대한 지향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 시에 나타난 의식의 틀은 김소월 시의 전체 구조의 연 

쇄성을 이루는 중심점이 된다. 


